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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, 새 학기 맞이 교사연수회
한국학교 졸업생들 보조교사로 교사연수회 참가, 한국학교 발전과 전통 이어가

2018년 08월 27일 (월) 09:51:00 서정필 기자  dongponews@hanmail.net

  

 ▲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는 2018~19학년도 개강에 앞서 8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교사 및 보조 교사
연수회를 개최했다. (사진 다솜한국학교)

 

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니베일 소재 다솜한국학교(교장 최미영)는 2018~19학년도 개강에 앞서 8월

24일과 25일 양일 간 교사 및 보조 교사 연수회를 개최했다. 
 

 

첫날 24일에는 최미영 교장의 학교 현황 및 학사 일정 안내, 재미한국학교협희외 학술대회에 참가했

던 교사들의 전달강의, 놀이로 배우는 한국역사문화, 한국어 수업 방법 및 활동, 그림책을 활용한 글

쓰기 등에 대한 주제 강의 순서로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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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▲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는 2018~19학년도 개강에 앞서 8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교사 및 보조 교사
연수회를 개최했다. 보조교사 연수회 알림판 (사진 다솜한국학교)

 

25일에는 개강일에 처리해야 할 일 점검, 반 배정, 교과서 배정 등과 보조 교사 훈련이 진행됐다. 
 

 

교감선생님이 교사 및 보조교사 모두를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시작된 보조 교사 훈련은, 신입 보조

교사가 궁금했던 점을 묻고 기존 보조교사들이 답하는 ‘선배에게 듣는 다솜 보조교사, 궁금해요’ 시

간으로 이어졌다. 
 

 

보조교사들은 궁금했던 질문을 5개씩 가져왔고 이 질문들 중 뽑힌 질문을 선배 보조교사들이 답했

다. 선배들은 나오는 질문마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막힘없이 답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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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▲ 미국 캘리포니아 다솜한국학교는 2018~19학년도 개강에 앞서 8월 24일과 25일 양일 간 교사 및 보조 교사
연수회를 개최했다. 보조교사들이 팀 별로 나눠 주제 토의를 하고 있다. (사진 다솜한국학교)

 

“보조교사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?”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“처음에 보조교사를 시작할 때는 두려

운 마음도 있었지만 인내심도 길러졌고 학생들과의 소통 방법도 알게 됐다”고 답변이 있었고, 덧붙

여 태권도 반과 사물놀이 반을 맡았던 보조교사들은 “처음에 잘 못하던 학생들도 공연 전 주에는 정

말 열심히 연습하고 잘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람을 느꼈다”고 말했다. 
 

 

다음으로, 위급 상황 대처 방법, 실제 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, 유사 시

대피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‘보조교사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’에 대해 팀별로 나누어 스스로

찾아보는 시간도 가졌다. 보조교사들은 새 학기에 맡을 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, 알레르기가

있는 학생의 명단을 미리 알았으면 한다고 건의한 교사도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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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2017~18학년도에 보조교사를 한 학생들에게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시상한 뒤 함께 찍은 기념사진  (사진 다솜
한국학교)

 

연수회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존중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며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

겠다는 선서로 마무리됐다. 연수회 후에는 지난 2017~18학년도에 보조교사를 한 학생들에게 미국

대통령 봉사상을 시상하는 행사가 진행됐다. 
 

 

최미영 다솜한국학교 교장은 “우리 학생들이 한국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, 다시 보조교사가 돼 교사

들과 협력해 후배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면 마음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봤다”며 “보조교사들이

지속적으로 한국학교와 인연을 가지고 발전하기 바란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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